
활동 잠정 중단 방탄소년단, 눈물 쏟으며 전한 진심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14일 밤 유튜브 ‘찐 방탄회식’ 영상을 통해 팀 활동 잠정 중단 소식을 전하면서 팬덤인 ‘아미’에게 “미안하다”며 눈물을 흘렸다. 사진출처｜유튜브 영상 캡처

‘챕터2의 시작이다!’
10일 앤솔러지(모음) 앨범 ‘프루프(Pr

oof)’를 내놓으며 2013년 데뷔 이후 9년
의 시간을 되돌아본 그룹 방탄소년단은
이를 “챕터1”이라 설명했다. 이제 이들
은 그룹 활동을 잠시 멈추고 “챕터2”에
돌입한다.

14일 밤 팀 활동 중단을 전격 선언한
방탄소년단은 각 멤버들이 향후 솔로 무
대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가장 먼저 솔
로 활동을 시작할 멤버 제이홉은 이날
“개인 앨범에 대한 방탄소년단의 기조
변화를 이야기해야 할 것 같다”면서 “방
탄소년단의 챕터2로 가기에 중요한 부
분이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룹 활동의

최정점이자 중요한 관문처럼 여겨져 온
미국 그래미어워즈의 ‘한국가수 최초 수
상’이라는 ‘역사’는, 기약 없는 “다음”으
로 미뤘다.

뀫개별 활동 시작…제이홉이 첫 타자
방탄소년단은 16일 엠넷 ‘엠카운트다

운’ 등 각 방송사의 음악프로그램 출연
을 끝으로 그룹 활동을 잠정 중단한다.
이후 멤버별 솔로 활동으로 “챕터2”의
문을 연다.

이들 가운데 제이홉이 먼저 나선다.
7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열리는 최대
음악축제 ‘롤라팔루자’에 헤드라이너
(간판 출연자)로 무대에 올라 공연한다.
방탄소년단의 개별 멤버가 음악 페스티
벌에 나서는 것은 처음이다. 제이홉은
“내가 시작이지만, 각자 솔로 앨범을 준
비하고 있다”며 “그런 시작점이 중요한
것 같다”고 의지를 다졌다.

RM과 슈가 등도 그동안 선보였던 믹
스테이프를 정식 앨범으로 변환해 선보
일 예정이다. 이들은 믹스테이프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RM은
“믹스테이프는 원래 저작권도 없는 걸
대충 녹음해 기획사에 돌릴 때 쓰던 것
인데, 우리의 믹스테이프는 노력, 시간,
자본이 웬만한 앨범 이상으로 투입됐
다”면서 “믹스테이프라고 했던 콘텐츠
가 앞으로 정식 앨범으로 본격 전환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탄소년단은 이와 함께 자체 웹 예능
콘텐츠인 ‘달려라방탄’은계속이어갈예
정이다. 진은 “그룹 활동을 중단하면서
대안을 낸 게 ‘달려라 방탄’을 조금씩 찍
자는 거였다”고 밝혔다. RM도 “‘달려라
방탄’만큼은 존속시키자고 이야기했다.
우리만의방송국인거니까”라고말했다.

뀫“건강한 플랜이란걸 알아 달라”
그만큼 그룹에 대한 자신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자부심을 과시한 것으로 받아들여
진다. 이날 멤버들은 각자 무대에 나서게
된것도,결국 ‘그룹방탄소년단’의앞날을
위한것이라는점에무게중심을뒀다.

RM은 2020년 2월 ‘온(ON)’ 이후 “대

규모 월드투어를 하고 개별 활동을 펼치
려고 했다”면서 이번 선언이 갑작스런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뷔도 “우리가 여
태까지 단체로만 집착을 많이 해서 개인
으로 다 활동을 하든 뭘 하든, 다시 단체
로 모이면 시너지가 다를 것이라고 생각
한다”고 말했다.

멤버들은 “방탄소년단을 오래 하려면
내가 나로 남아 있어야 한다”며 눈물을
흘렸다. 제이홉은 “너무 안 좋게 부정적
으로만 생각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 굉
장히 건강한 플랜이라는 걸 인식해 주셨
으면 좋겠다. 그래야 방탄소년단이란 팀
이 더 단단해질 수 있는 것 같고, ‘챕터2’
로 가기 위해 필요하고 좋은 시점인 것
같다”고 말했다.

팬들에게는 미안함을 전했다. 이들은
“여러분(아미)이 저희의 본질”이라며
“그래서 늘 여러분을 놓을 수가 없다. 지
금 사실 괴롭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죄책
감을 느끼는 것은 여러분이 그것을 미워
하실까봐서다”라고 말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아미가우리본질…BTS오래하려고솔로”
멤버 중 첫 솔로 활동은 제이홉
7월1일 美 최대음악축제 올라
RM·슈가,믹스테이프앨범출시
자체 웹 예능 ‘달려라 방탄’ 계속

“우리만의 방송국, 존속시킬 것”

2022년 6월 16일2 목요일 BTS 파문

“자책하지말라” “고민깊이공감” “믿고기다리겠다”

슬픔 속 응원 보내는 아미들
“RM과 지민이 울 때 함께 울었다” “믿

고 기다리겠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팀 활동 잠정

중단 소식에 전 세계 아미(팬덤)들이 충격
의 눈물을 흘렸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
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 속에서도 이
제멤버들을직접만날수있을것이라기대
했던 터라 충격의 강도가 더했다. 그러면서
도이들의결정에박수를보내며“믿고기다

리겠다”는응원의목소리를키웠다.
방탄소년단이 14일 밤 “우리가 잠깐 멈

추고, 해이해지고, 쉬어도 앞으로의 더 많
은 시간을 위해 나아가는 것”이라고 알린
유튜브 ‘찐 방탄회식’ 영상은 반나절 만인
15일 오전 1000만 뷰를 넘기며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영어, 스페인어, 일본
어, 러시아어 등 세계 각국 언어로 9만 여
개 댓글이 올랐다. 또 방탄소년단의 상징
색인 보라색 하트 모양 이모티콘을 줄줄이
달면서 응원했다.

팬들은 아쉬움을 드러내며 “멤버들의

고민에 깊이 공감한다”고 말했다. 일부는
RM과 지민, 제이홉 등이 “아미에게 미안
하다”며 눈물을 흘리자 “자책하지 말라”
며 위로했다. 트위터 등 SNS에서도 방탄
소년단 관련 단어가 검색어 순위를 휩쓸었
다. 팬들은 ‘아미 포에버(forever), 방탄소
년단 포에버’를 줄여 만든 구호인 ‘아포방
포’, ‘#방탄의＿수고는＿아미가＿알아’ 등 해
시태그로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향후
제이홉을 시작으로 펼칠 개별 프로젝트에
대한 호기심과 기대도 드러냈다.

미국 뉴욕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 CN

N, 빌보드, 영국 BBC 등 주요 외신들도 관
련 소식을 비중 있게 다뤘다. “BTS가 그룹
활동을 중단한다는 것은 팬들에게 엄청난
충격”이라는 워싱턴 포스트에 뉴욕타임스
는 “헌신적인 팬들은 응원과 슬픔이 혼재
된 반응을 보였다”고 보탰다.

외신들은 방탄소년단의 향후 그룹 활동
에 대한 기대의 메시지도 함께 전했다. 빌
보드는 “방탄소년단의 끝을 의미하는 것
은 아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희망이
있다”고 말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영국BBC “세계대중음악에큰영향미칠것”

멤버들 ‘쉼없는 활동 고갈’ 토로에
일각선시스템전반새구축목소리

방탄소년단이 당분간 그룹 활동을 중단
키로 하면서 케이팝은 물론 세계 대중음악
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이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들이 전 세계적 팬덤을
구축하며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해온 글로
벌 스타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방탄소년단은 2015년 세계 대중음악의

본거지 미국시장에 진출한 이후 영어권 스
타 위주의 팝음악 시장에서 빌보드 잇단
1위는 물론 다양한 수상 등 굵직한 성과를
이뤘다. UN 연설과 함께 최근 미국 백악
관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아시안
혐오범죄 근절 의지를 다지며 팬들의 지지
를 이끌어낸 것도 이들의 세계적 영향력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만큼 세계 대중음악 시장에서 이들이
차지해온 비중에 비춰 팀 활동 중단 선언
이 ‘충격적’일 수밖에 없다. 실제로 영국 B

BC는 15일(한국시간) “그룹 해체는 아니
지만 엄청난 팬들을 거느리며 이들이 최전
성기를 누리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케이팝
을 넘어 세계 대중음악계에 큰 영향을 미
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가요계는 그래미상이 아직 방탄소년단
에게 트로피를 주지 않아 이를 주관하는
미국 레코딩아카데미의 보수성에 대한
전 세계적 비판까지 나올 만큼 이들이 팝
음악의 다양성을 확장했다는 평가에 주
목한다. 이들의 그룹 활동 중단이 자칫
케이(K)팝 시장을 위축시키는 것 아니냐
는 우려 때문이다. 블랙핑크, 트와이스,
몬스타엑스, 스트레이키즈 등 또 다른 케

이팝 글로벌 스타들에 대한 기대도 그만
큼 커진다.

일각에서는 케이팝 스타시스템의 변화
를 전망하기도 한다. 리더 RM이 “케이팝
아이돌 시스템 자체가 사람을 숙성하게 놔
두지 않는다”는 직설을 내놓으면서 시스
템 전반의 새로운 구축을 지향하자는 목소
리이다. 정민재 대중음악평론가는 “멤버
들이 쉼 없는 활동으로 고갈되는 느낌을
받았다고 토로한 것은 비단 이들에게만 해
당하는 문제가 아니다”며 “재충전과 함께
추후 그룹 활동을 재개한다면 새로운 케이
팝 활동 체계가 확립될 가능성도 있다”고
기대했다. 유지혜 기자


